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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이태원은 한국의 게이클럽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공간으로, 도시의 유흥

공간을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전개되는 게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장소 

중 하나이다. 게이클럽을 비롯한 유흥 공간은 음악, 조명, 술, 그리고 사람들의 춤

을 비롯한 여러가지 요소들이 얽혀 그곳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 문화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은다. 특히 게이클럽은 술집이나 바와 

같은 다른 게이 공간들과는 달리 시끄러운 음악이 언제나 함께한다는 점에서 언

어보다는 몸짓이나 표정을 포함하는 비 언어적인 방식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특징을 가진다. 논다는 목적으로 특정한 공간에 모인 익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

어나는 몸을 통한 소통은 게이클럽에서 형성되는 특정한 문화와 특정한 양식의 

친밀성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게이클럽에서 볼 수 있는 이 같은 친밀성은 단지 사람들 사이의 사적인private 

영역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특정한 

도시공간에서 사회적이면서 암묵적인 규칙에 따라 형성되는 공적인public 특성을 

동시에 가진다. 게이클럽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친밀성을 하나의 ‘놀이’로 간주

할 때, 사람들의 행동을 연쇄하는 암묵적인 ‘놀이 규칙’이 있다는 것을 조명할 수 

있다. 사람들은 게이클럽에 존재하는 놀이 규칙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하여 알고 

이를 지킴으로써 처음 본 사람들과 하나의 ‘우리’가 되기도 하고 이를 지키지 않

는 혹은 지킬 수 없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

에는 게이 클럽을 찾는 개인의 취향에서부터 그곳을 찾는 특정 집단의 사회적 특

성까지의 다양한 차원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개입한다. 

케이팝은 이태원의 게이클럽에서 나타나는 놀이 요소들 중에서 매우 도드라진

다. 사람들은 클럽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의 여성 아이돌 그룹의 노래에 맞춰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따라 추며 ‘놀이’한다. 본 연구는 이태원의 게이클럽에

서 케이팝을 중심으로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이의 규칙을 밝혀내고, 이 놀이 

규칙에 여성성과 게이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가 얽혀 들어오는 



방식에 관해 논한다. 또한 이 놀이가 일시적으로는 함께 노는 ‘우리’의 안과 밖을 

만들어 냄과 동시에, 특정한 도시공간에 하나의 소수자 문화를 지속하고 또 변화

시키는 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